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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의과대학은 해

부학을 비롯한 기초의학에서부터 임상의학을 교육하여 의

사를 양성하고 있다 [1]. 이 교육과정은 단순히 의학지식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초의학실습과 임상의학실습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의료인문학 교육에서 해부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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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edicine is the study of human health and disease, and medical knowledge must be achieved to 
become a doctor. Along with this, research ethics, responsi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s are also required as 
the importance of Medical Humanities is growing in the medical curriculum. Anatomy is not only the first subject 
in the medical curriculum, but also has a lot of connection with Medical Humanitie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Anatomy in Medical Humanities. First, Anatomy began to develop with artists having a lot of 
interest. Art and humanistic knowledge about history and the etymology of anatomical and medical terminology 
are included. Also, medical student can learn the mystery of the human body and the nobility of life, and cultivate 
a responsibility of doctor and respect for life. In addition, during the dissection practice process, students meet 
a corpse and dissect it, and think about life and death. In addition, while performing physically and mentally 
difficult dissection practice in groups, they learn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leadership, and identify their 
role in the community.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human body and have a challenging 
spirit to solve various problems encountered during practice. In other words, Anatomy and dissection practice are 
related to the 5C skills required of future medical professionals: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and compassion. In order to properly achieve this goal, Anatomy educators should continue to have 
interest in the medical humanities and develop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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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실제로 의학을 환자들에게 적용하거나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의

료인문학이다.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 의료인문학 교과

목이 의과대학에서 독립적인 교육과정에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현재에 이르러 많은 의과대학에서 의료인문학, 인문

의학, 인문사회의학, 의인문학 등으로 불리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의과대학생들의 철학, 윤리, 역사, 프로페셜널리

즘, 인성 등을 교육하고 있다 [2,3]. 의사는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삶의 질에 개선 및 행복에 대해서

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많으며, 의
료인문학 교육과정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고 있 

다 [4,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인문학은 각 대학의 상황

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문 분야

에 있어서도 의학교육학의 일부로 포함되어 전문성의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부학의 의료인문

학적 의의를 살펴보고 통합교육과정 속에서 해부학의 가

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해부학의 인문학적 의의

해부학은 의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자 가장 먼저 

발전된 학문이다.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어 13세기부터 시

신의 해부를 통해 해부학은 발전하여 현대의학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6]. 특히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해부학 극

장이 열린 만큼 해부학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이 당시 

‘인체는 해부학자와 예술가의 공통 관심사였으며, 레오나

르도 다빈치와 같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가들이 해부학

에 열중하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묘사하기 위해 해부학을 연구하였고, 인체를 과학

적인 시선으로 탐구하며 심장의 구조, 태반과 태아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7]. 
르네상스 이전에 인체 해부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후

부터 본격적인 인체 해부가 시작되면서 해부학은 눈부신 

발전을 시작하였다. 특히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의 저서

에서 천 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해부학의 틀을 깨고 해

부학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8]. 베살리우스는 당시 

인체 해부가 허용되었던 몇 안 되는 교육기관 중 하나였던 

파리 대학에서 해부를 하며 공부를 하였고, 당시 가장 명

성이 높았던 파도바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당시 해부학 실

습은 주로 이발사인 외과의사들에게 맡겨졌었는데, 그는 

직접 해부를 하면서 해부학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 

과정에서 베살리우스는 갈레노스의 잘못된 해부학적 정보

를 200여 개나 찾아냈고, 이를 수정하여 인체구조에 대한 

책 파브리카 (Fabrica)를 출간하였다. 이 책의 해부도는 현

재까지 밝혀진 해부학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정확한 것으

로도 유명하고, 나아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

술적 가치가 높다. 이 저서가 유럽 전역에 전파되면서 해

부학 연구가 발전되었고, 인체의 다양한 구조물들이 발견

되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구조물과 함께 의학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용어들의 어원과 의의를 통해 인

문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의학용어는 각 시대의 의학

자와 철학자, 언어학자 등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

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 철학, 윤리 등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슴 부위의 용어 중 가로막

신경 (phrenic nerve)의 어원은 정신건강의학 질환과 연관

이 있다.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은 ‘분열’을 의미하는 

‘schizo’와 ‘정신·마음’을 뜻하는 ‘phrenia’의 합성어로, 마
음이 찢어지고 갈라진 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정신분열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2012년에 정신

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변경하였다. 조현 (調絃)은 ‘악기의 

음률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이 질병이 현악기의 줄을 조

율하듯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다 강조

하였다. 이렇듯 해부학용어와 의학용어의 어원이나 역사

를 통해 인문학적 접근뿐 아니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의 아픔까지 느낄 수 있다. 해부학용어와 의학용어의 어원

과 사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과대학생들은 인문

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해부실습의 인문학적 의의

해부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모든 의과대학에서 해부실

습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를 대신할 교육용 3차원 가상

현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
전히 실제 시신을 해부하는 것을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 

다 [9,10]. 이것은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한계

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해부실습의 인문학적인 

의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해부실습의 시신을 통해 의과대학생은 삶과 죽음

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하며 인간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한다 [11,12]. 특히 죽음에 대한 생

각과 태도를 정립하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직업전

문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타인의 몸에 칼

을 대는 해부 경험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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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시각적 혹은 후각

적인 자극 등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희생

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증해 주신 분의 뜻을 이어

받아 최선을 다해 학업을 정진하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고치고 살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한때 과도한 해부 

실습으로 생명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아져서 해부학극

장 (Anatomical theater)이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Fig. 1), 이
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자 많은 대학의 해부학 실습실 

입구 혹은 실습실 내부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놓았다. 
Mortui Vivos Docent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다음으로 해부실습 수업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

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조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협동을 필요로 한다 [13,14]. 이 과정에서 경쟁에 익숙한 

의과대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공적인 의료실

천 (medical practice)의 본질을 몸소 학습하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조별 활동은 학생

들의 협동심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실습과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강의를 줄이고 그룹별 지도 (tutorials)와 동료학

습을 권장하는 최근의 교육법과도 상응한다. 그리고 실습

의 평가에 있어 흔히 ‘땡시’라고 하는 실습시험을 통해 순

발력을 향상시키기도 하며, 자신의 적성 및 진로를 탐색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한다 [15,16]. 

미래역량 5C 기술과 해부학 교육

해부학 교육을 위해 해부실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많

은 논쟁이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며 다시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해부실습이 시신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시신의 취급과 관

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해부실습의 인문학적 의의를 미

래역량과 함께 다시 한번 상세히 고찰해 보겠다.

Fig. 1. Leiden anatomical theater in 1610. Various animal skeletons and skeletons of Adam and Eve near the apple tree symbolized the 
vanity of human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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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비판적 사

고 (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업 (col-
laboration), 창의성 (creativity)이 강조되며, 각 앞 글자를 

따 4C 기술로 일컬어진다. 예비 의료인에게는 4C 기술에 

더해 공감 (empathy)과 연민 (compassion) 같은 역량도 중

요하므로 이들을 묶어서 5C 기술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해
부학 교육과 실습 과정이 5C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비판적 사고: 해부학 교육과 해부실습은 의대생들의 비

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17,18]. 특히 해부실습은 조별로 실습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하며, 그 과정

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

회가 된다 [13]. 해부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이해

하기 어려운 구조나 해부학 변이 (variation)를 직면할 수 

있는데, 이때 비판적 사고 기술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서

로 다른 시스템과 기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질병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함양된다.
-   의사소통: 해부실습과정은 소규모 그룹 활동이 보여주

는 교육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다 [19]. 의사소통은 예비 의료인에게 매우 

필수적인 능력이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간결하며 전문

적인 방식으로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이 포함된다. 해부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관찰한 내

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질문하고,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14,15]. 이러한 활발한 학습 및 

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환자, 동료 및 기타 의료 전

문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   협업: 의사소통 능력에 더불어 학생들은 팀워크와 리더

십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해부실습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해부실습을 진

행하는데, 효율적인 학습과 실습을 위해서는 동료 간 협

업이 필수적이다 [18]. 이러한 협업 경험을 통해 학생들

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을 키우고 

팀워크와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다. 해부실습에 참여함

으로써 학생들은 성공적인 팀워크의 핵심 요소인 효과

적인 의사소통, 업무 위임,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

다. 
-   창의성: 협업이 기반인 해부실습과정은 학생들이 새로

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창의적으

로 사고하도록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해부실습

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유도하는데, 이러

한 경험에 대해 회고적인 글쓰기를 실습 과정에 더할 경

우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20]. 이러한 관점에서 

해부학 교육에 의료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더하는 노력이 

해부학자에게 요구된다. 
-   공감: 최근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시신 기증자나 유족

의 편지를 받아 해부실습과정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기증자 편지 프로젝트 (Donor Letter Project)를 실시했 

다 [21]. 그 결과 학생들의 해부실습과정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의대에 오게 된 전인적인 동기를 

다시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해부실습과정은 

자칫 시신이나 인체에 대한 비인간화 (dehumanization)
를 촉진하기도 한다 [22]. 하지만 해부실습 시에 마주하

게 되는 기증된 시신은 예비의료인에게 첫 환자로 상징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증자 편지 프로젝트를 비롯한 의

료인문학적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다. 기증

된 시신의 인간성과 유족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는 것은 

또한 죽음과 인간관계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닿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은 환자와 환

자가족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의학은 과학적인 사고의 결과이지만, 의술을 베풀 의과

대학생들은 해부학을 비롯한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문

학적 소양 또한 필수적이다. 환자와 동료를 이해하고 협업

을 하며 소통하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위해 자신과 사

회에 대해 올바른 철학적 사고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부학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 기초의학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다

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변

화를 요구하는 의학 교육과정 속에서 해부학은 임상의학

뿐 아니라 인문학과도 통합되어 의과대학들에게 미래 의

료인들을 위한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해부실습에 임하기 전에 교육의 목표를 확실하게 심어주

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

고 해부실습이 단순한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삶과 죽음에 대하여 성찰하고 

배우는 시간임을 숙지시켜야 하겠다. 이미 많은 해부학 교

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을 것

이다. 이에 대한 교류와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보다 나

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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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의학은 인체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학문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적 지식을 성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

로페셔널리즘, 연구 윤리, 책임감, 소통 능력 등 또한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면서 의학 교육과정 안에

서 의료인문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부학은 의학 교육과정 중 가장 먼저 시작될 뿐 아니라 의료인문학과도 많

은 연관성이 있어서 해부학의 의료인문학적 의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부학은 예술가들이 많은 관심

을 가지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속에 예술뿐 아니라 역사와 해부학 및 의학 영어의 어원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

이 숨어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체의 신비함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아가며 의사의 책임감과 생명존중의 자세를 함

양할 수 있다. 또한 해부실습과정 중 시신을 만나고 해부를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실습과정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해부실습을 조별로 수행하면서 소통과 협동심, 그리고 리더십 등을 배우며 공동체 

속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확립하게 된다. 또한 인체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며, 실습 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

께 해결해나가는 도전정신도 필요하다. 즉, 해부학과 해부실습은 미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5C 기술인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업 (collaboration), 창의성 (creativity), 연민 (compassion)과 연관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해부학 교육자는 해부학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적절한 교육법을 개발해나가야 하겠다. 

찾아보기 낱말 :   의료인문학, 해부학, 해부실습, 미래의료인


